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20 1,2

감사 헌금 CD $20 1,2

십일조 CD $100 2

장년 출석 가정예배 어린이 출석 가정예배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주세요. 

  교회 출입 시 현관에서 손을 소독 후에 입장하시고 

  예배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세요. 

  배치된 좌석에 거리두기를 지켜 착석해주세요. 

 

   입국: 이제희, 장근미  이사: 김양숙(7/13) 

       생일:  김소율(7/4), 박주환(7/12), 은선미(7/15)

                  전아름(7/21), 김미영(7/26), 강승리(7/28)

2.  당분간 친교모임은 없습니다. 

                       
                                               2020. 7. 12.  155호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시편 100:1-5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
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
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강용구전도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시 100:1-5 다함께

설 교 감사함으로 성전에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감사함으로 다함께

축 도 김승용목사

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지난 3월 15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지 4개월 만

에 드디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
벨론 포로시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지낸 이 시간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에 보면 이 포로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
엘 백성들이 새롭게 지어진 이스라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찬양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마치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70여년의 포로시기를 마치고 고국으
로 돌아와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
는 그 감격의 찬양과 기쁨은 아직 성전 문을 지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미 그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에 충만하게 젖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하며 큰 기쁨의 함성과 통곡이 있었음을 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새롭게 열
린 성전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4개월 만에 교회에 나옵니다. 예전에 예배가 귀찮고 무거운 짐처럼 느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학
업 때문에, 생계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4개월의 시간동안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를 새삼 느꼈고 그 빈자리를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4개월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쉽고 빠
르고 간단하게 이뤄진 SNS 상의 관계는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었는지 수천명의 팔로워와 친구들이 있어도 결
국은 모니터 너머의 가면 속에 가려진 허상들이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4개월의 시간동안 이런 가상의 관
계는 우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더욱 고립시킴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오히려 소홀히 대하던 가족들과의 강제적인 격리의 시간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리는 서
로를 너무 몰랐고 함께 하는 것에 서툴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역설적으로 무척이나 
고된 시간들이었음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서툰지에 대한 역설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분의 얼굴을 보는 것에 갈급함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나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치여 이리 저리 
거짓으로 포장되고 꾸며진 거짓 관계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에 지치셨나요? 오늘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깊은 
그 분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 분과 깊은 교제를 나눕시다. 주 안에
서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경험하십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
는 양이며 그 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목자이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목자의 음성을 좇아 그 문으로 들어가 목자와 함께 함이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짓교회의 문을 다시 닫으실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에서 새 성전을 그렇게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내 이방 아내를 통해 우상을 섬기며 심지
어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아선 도비야가 성전에 방을 두고 지내는 끔찍한 모습으로 변질됨을 봅니다. 양의 문
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으로 다니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합시다. 더 이상 교회도, 예배도 없는 어둠이 다시 오지 않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나가며 예배자로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